
<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> 

K-방산 노동자들, 노동권 실질 보장과 제도개선 

촉구하며 정책협약 체결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!

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는 21일,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
실에서 K-방산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,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
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이 발표되었다고 밝혔다.

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K-방산 현장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더불어민주
당 노동본부가 참석하여 방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방산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
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.

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K-방산 노동자들은 이재명 후
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“노동 없는 방산은 허상이며, 권리 없는 애국
은 착취일 뿐이다”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.

문의 박해철 의원실 연락처 02-784-5260 e-mail gimpolovekjy@gmail.com



기자회견문에는 방산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
을 지적하고, 단체교섭권 제한과 조합 활동 봉쇄 등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
한편, 이재명 후보의 노동존중 정책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지지를 
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.

박해철 의원(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제1부본부장)은 “이재명 후보는 방산산업의 전
략적 육성과 함께 방산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의지를 갖춘 유일한 
후보”라며 “이번 협약과 지지선언이 노동이 존중받는 안보, 정의로운 애국의 출발점
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김주영(김포시갑), 박해철(안산시병), 박홍배(비례), 이용우(인천서구
을), 김동명 노동존중선대위원장(한국노총 위원장)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비
롯해, 방산노동자위원회 소속인 조대영(한화시스템), 이성종(한화시스템), 김명식(국방
기술품질원), 김승구(한국항공우주산업), 백현(현대제이콤), 홍정필(LIG넥스원), 최연
택(국방과학연구소)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. /끝/




